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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게임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인체를 근거로 한 변형 작업으로 우리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용덕이 자신의 독일 유학 이후 첫 번째 개인전을 갖았다. 인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인체에 

그 무엇인가가 덧붙여짐으로써 다른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살펴보고 

나타내려 했던 것이 그의 이전의 작업들이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그 자신의 손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의 손을 빠져나왔을 때의 물질과 형상들이 형성해 내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마도 그전의 작업의 

주를 이루었던 것 같다.  

그러던 그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 왜’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존재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이번에 전시된 일련의 

작품들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분히 철학적이며, 그 중에서도 관념론적이다. 이것은 독일 철학이 

갖고 있는 관념론적인 경향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우선 그는스스로의 작업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 왜’ 라는 물음을 반복하고 있고, 우리들을 그 ‘ 왜’ 속에 담긴 의미와 느낌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게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의 구성은 관념적인 이분법적 구분이라는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구도가 보이는 통상적인 대립과대비를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모색될 수 있는 화해 혹은 균형의 흔적들을 나타내 보려하고 있다. ‘ 왜’ 라는 물음 아래에서 포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것, 양과 음, 인체의 그림자,형상과 실루엣, 그리고 물질과 관념 등의 구분들이 그의 

작품들 대부분에서 보여진다. 그렇지만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구분위에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서로 속에 그 다름을 함축한 형태로 뒤섞여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가치의 

차이를 보인다기보다는 그자체로 완전한 하나임을 보이고자 하며, 상대적인 의미로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형상이 실루엣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그 역의 과정이 성립되기도 하고, 포지티브한 것에 대한 

네거티브한것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네거티브한 것에 대한 포지티브한 것의 존재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작업에 등장하는 물질과 관념이 만남과 떨어짐이라는 과정의 반복을 거치면서 

그어느 하나만으로 보여질 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의자 위의 인물 형상과 실루엣의 마주보기가 그의 이번 전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모습은 서로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실루엣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마치 인간 존재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구분이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며, 상황에 따른 구분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한 두개로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구분과 융합은 음각과 양각의 형태로 만들어진 베아트리스의 

배열에서도 보이고 있다. 음각의 형상 속에 양각의 형상이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양각의 형상으로부터 

음각의 형상이 만들어 졌는가와 같은 물음들이일어나지만, 그 답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 좌와 우, 

위와 아래마저도 구분이 불분명하게 보인다. 쌓아 올린 합판을 뚫고 지나가는 두 남녀의 만남은 그 터널의 

끝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한 합쳐진 그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그러한 만남과 합쳐진 그 

무엇으로되어가는 과정이 포지티브한 형태의 작품으로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인가? 어느 

것이 실체이고, 어느 것이이미지인가? 등의 물음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그 해답은 잘 찾아지질 

않는다. 이처럼 이용덕은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존재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인간 

존재의 나타남과사라짐이라는 시간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물음들은 빛과 형상 그리고 그림자를 이용한 작업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인체 전체를 종으로 훑어내리고 올라가면서 찍어낸 이미지들이 비디오를 통해 투사되면서 의외의 

모습들로 거대한 화면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디오의 빛을 통해 화면에 투사되는 관람자의 

그림자가 중첩되면서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전시 공간 한쪽 구석에서는 인물상과 그 

인물상의 실루엣 그리고 실루엣의 반사로 이루어진 또 다른 실루엣들이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다. 인물 조각상, 빛을 빼앗긴 실루엣으로서 그림자, 빛이 반사되면서 만들어진 실루엣이라는 

복합적인 모습들이 중첩되면서 인간 존재의 다양한 양상과 다중적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지하의 

원형  전시 공간에서는 중앙의 회전하는 빛과 형광 도료가 칠해진 원형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볼 수 

있다. 빛이 회전을 하고, 그 빛을 차단하면서 벽면에 남겨지는 나의 그림자의 관계가 무척 흥미롭게 

펼쳐진다. 형광 도료가 빛을 함축하면서, 내 그림자는 내가 떠난 후에도 그 벽면에 남아 있다. 나는 

떠났지만, 내 그림자는 발가볏겨진 채 그곳에 남겨진다. 벽면에 칠해진 형광도료에 의한 효과라는 생각이 

그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림자는 형상의 부수물일 뿐이라는 우리들의 통상적인 생각 

뒤집기라는 효과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지하 전시장 마지막 방에서는 여지껏의 전시장 여행과 

게임에서 생각한 것과 느낀 것을 들어 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작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석고 좌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가 마주 앉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인간 존재의 참모습과 다중적 구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묻는다. 우리는 대답을 망설이고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그림자를 그 벽면에 남긴 채 

전시장을 떠나온다. 여기서도 역시 실체와 그림자의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이용덕의 작업은 인간 형상과 실루엣, 물질과 관념, 실체와 그림자 또는 이미지 등의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불만과 합쳐진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우리들을 끌여들여 같이 생각하고 느껴보길 제안하고 있다. 그 어딘가에서 접점을 기대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철학의 과제이면서 예술의 과제이며, 이용덕의 숙제이면서 인류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철학상의 진리가 아닌 예술상의 진리라는 방식으로 이용덕 나름의 화해와 접점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관념으로 흐른다면 예술이 아닌 철학이 되어 버릴 것이고, 너무 물질만을 

신뢰한다면 공허한 물질 덩어리로 그쳐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용덕만의 예술세계가 보여지길 기대해 본다. 


